
오늘(21일) 오전 9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회의,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

조합원 단결로 의료원이 움직여…

“의료원은 결단하라”

지난 19일, 파업 7일 차 조합원 1,000여 명이 보여준 

단결의 힘으로 의료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측은 실

무협의를 요청했고, 우리지부는 이에 응하여 늦은 밤까

지 우리의 요구안을 관철 시키기 위해 심도 깊은 대화

를 나눴다. 그러나 20일 오전, 임금에 대한 노사 입장 

간격이 좁혀지지 않았음을 양측이 확인하였다. 이에 노

조는 또 다른 논의 틀 방식인 사후조정을 결정하였다. 

이는 대화의 창구를 다양한 방법으로 여는 노력이기도 

하다.

사후조정은 파업기간에도 노동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통해 노동쟁의 해결을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노조와 

사측 쌍방이 모두 요청하여 사후조정을 신청하게 되었

다. 그러나 사후조정에서도 안이 좁혀지지 않으면 우리

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사후조정은 교섭의 한 과정

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며, 우리지부는 끝까지 합

리적인 임금안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사후조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조합원의 흔들림 없는 파업대오 유지!

앞서 언급했듯, 노사가 대화의 물꼬를 트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우리의 흔들림 없는 파업대오를 보여줬기 때문

이다. 그만큼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원하는 

안을 쟁취할 때까지 서로를 믿고 보듬으며 각자의 자

리를 지켜야만 한다.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환자를 돌보다 환자가 되지 않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더이상 동료가 떠나지 않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시설이 아닌 직원이 먼저인 병원을 만들기 위해

4500 조합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투쟁하자!

투쟁 없이 쟁취 없다! 투쟁으로 쟁취하자! 

같이 갔다 같이 오자!

21일 오전 9시 사후조정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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